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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살아보기 여행 상품 만족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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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 기획 2박 3일 여행 상품
남해 여행 콘텐츠 다변화 등 계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남해 살아보기 여행 상품 '여행이 필요

할 때, 남해'가 98%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여행이 필요할 때, 남해'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자 기획된 2박 3일 반패

키지 여행 상품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진행한 이번 만족도 설문조사는 150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참가자 98% 이상이 상품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95% 이상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남해각 해설투어, 비누 만들기,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원데이클래스를 포함한 필수 체험 프로그

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관광객 만족도가 높은 이번 생활관광 사업은 앞으로 남해 여행 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그 지평을 넓혀 나가

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우선, 독일마을과 다랭이마을 등 삼동면과 남면에 집중됐던 남해 여행지를 남해읍과 이동면 일대로 변화·

분산했던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그동안 관광객의 발걸음이 뜸했던 미국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마을 5개 펜션과

연계해 필수 숙박 장소로 지정했으며, 미국마을이 있는 이동면을 중심으로 식음료 쿠폰인 소비쿠폰 사용

처를 모집·선정했다.

또한, 현지인 정보를 수집해 미국마을 주변 생활관광 자원 정보를 소개한 엽서형 안내도를 제작함으로써

대중에게 해당 지역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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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생활관광 사업을 통해 남해다운 관광문화를 체험하고 지역민과 직

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생활형 여행상품을 개발 운영했다"며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았고,

방문객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등 생활관광 사업이 남해관광을 새롭게 홍보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

는 데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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